
Week 4      리딩 지저스      성경읽기 문답지       2024 년 1 월 29 일 ~ 2 월 3 일 

                                                 

                                                 구역:                                      이름: 

 

 

 

1 월 

29 

월요일 

 

 

   레위기 

  1 장-5 장 

  

 

(핵심장 1 장) 

  

* 구약의 제사:  레위기를 펼치면 처음에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특히 1 장부터 5 장까지는 ‘내가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레위기의 첫 다섯 장은 구약시대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들은 기본적으로 피가 필요한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짐승을 잡아서 손질한 다음,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 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만이 곡식 가루로 빵을 빚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의 첫 다섯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문제 “제사장 (         )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1 월 

30 

화요일 

 

 

레위기   

6 장-10 장 

  

 

(핵심장 9 장) 

  

*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구약성경의 다섯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들 

역시 인간이라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속죄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세밀하게 

마련된 규정을 따라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불로 향을 피워 가져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문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          )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1 월 

31 

수요일 

 

레위기 

11 장-15 장 

  

(핵심장 14 장) 

  

*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규정:  제사법 말고도 세세한 규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누셨고(11 장), 

출산하고 나서 해야 할 일(12 장)과 피부병이나 가정 위생(13 장), 각종 

유출병(15 장)에 관한 규정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해져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14 장).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규정들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           )를 머물 것이요”    



 

 

2 월 

1 

목요일 

 

레위기 

16 장-20 장 

  

(핵심장 16 장) 

  

* 영적 정결을 위한 규정: 외부로 드러나는 정결을 유지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영적 정결을 위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16 장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 규정을 

마련하셨습니다. 속죄일에 희생되는 숫염소 두 마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주변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음란한 풍습을 금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은 매년 되풀이되는 대속죄일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문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             )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2 월 

2 

금요일 

 

레위기 

21 장-25 장 

  

(핵심장 23 장) 

  

* 구약의 절기: 여러 제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각종 절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절기는 

아니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안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7 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일곱 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는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절기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배웠으며, 감사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문제 “모세는 이와 같이 (            )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 월 

3 

토요일 

     레위기 

26 장-27 장 

  

(핵심장 26 장) 

  

* 준비된 하나님 백성으로: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주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처럼 레위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원칙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문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      )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비전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벧후 3:18) 


